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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대성 아 이 대표는 주말마다 

부인과 께 등산을 는 게 취미

다. 울철엔 산 정상에 라 따뜻

한 커피를 마 거나 컵라면을 먹는 

게 한 재미 중 나 다. 

만 집에  뜨거운 물을 온병에 

담아  간이 나면 미 근

는 게 아쉬웠다. 김 대표는 온

병 뚜껑에 열 기능을 

는 아이디  떠 다. 그는 다

니던 사를 그만두고 201화년 창

한 뒤 이듬 부터 제품 을 

다. 2년간의 연 을 거쳐 

난 6월 출 한 리버스 온병은 

세계 최초  온 온 를 절할 

 있는 기능성 온병이다.

○센서 장착한 스마트 보온병
심 기술은 뚜껑에 있는 센  

듈이다. 사용  설정한 온  밑

으  떨 면 스스  열 는 

장치다. 내부 충전  배터리를 통

 전원을 공급한다. 온 는 사용

 에 따라 화0 에  9확 까

 확  단위  설정할  있다. 

온병을 뒤집  으면 온 를 측정

할  있다.

LED( 광다이 드)창이 있  

배터리 잔류량 등 메  뜬다. 

배터리 충전은 US도  면 된다. 

일체 으  디 인  관련 기능

을 온병 뚜껑 안에 다 집 었

다. 관련 허  출원 다.

타깃 비 는 두 부류  나뉜

다. 김 대표  등산 등 아웃  

활동을 는 사람과 아기를 둔 

마들이다. 김 대표는 분 를 제

는 정 온 인 70 를 밀폐된 

상태에  10 간 동안 할  

있다 며 분  제에 대한 부담

이 져 아기를 데리고 디든  

외출할  있다 고 설명 다. 용량

은 화00mL, 은 7만원대다.

○가격 낮춘 후  제품 개
리버스 온병은 주  온라인 쇼핑

몰을 비롯  아용품 매장에  

판매 고 있다. 기존에 던 아이

디  제품이라 사용 을 담은 동

상을 홈페이 에 았다. 

비 들은 똑똑 고 편리한 

온병이라는 반응이다. 출  넉 달 

동안 1000   팔렸다. 일본과 

일, 동 아 아 체와 출 

상  진 중이다.

후 으  용량을 다양 고 

을 내린 제품을 내 을 계

이다. 분  전용으   세

을 더 편리 게 고 귀 운 디

인을 용할 예정이다.  

김 대표는 한양대 전기제 공

과에  사를 마치고 고등기술연

원에  엔 니  일 다. 그

는 10  년 동안 방부 책사  

중 레이 , 분광 등의 분 와 관련

한 무기 장비를 연 다 며 

내  고 싶은 일을 마음껏 면

 재미있게 살고 싶  창

다 고 말 다.  사명 아 이는 

열과 관련한 편리한 휴대용 전

제품을 꾸준히 내 겠다는 뜻에

 김 대표  었다.

 김정은  기자  나ikes낙i나e@hankyung.co낙 

창원산업단지 빈 부지에
첫 ‘스마트업파크’ 문 열었다

法 vs 소비자 정서 … 딜레마 빠진 한샘

韓 의약품 개발기술 美에 3년 뒤처져

 산 단  내 휴부 를 활용  

생산·연 ·기  원, 편의 및 

·주거 설 등을 한 곳에 

은 스마 파크  문을 열었다.

산 통상 원부와 한 산 단

공단은 난 3일 창원산 단

에  스마 파크 출  및 경 창

원산 융 (사진) 교  

사를 열었다. 이번에 음 선 인 

스마 파크는 정부  은 산

단 를 혁신 는 사 의 일환으  

진 는 산 단  융 집  

성사 의 고  브랜드다.

이 파크는 산단공이 한 

휴부  3만7화00㎡에 총사 비 2화81

원( 비 602 원, 방비 9확

원, 민간 178화 원)을 투  창원

산단에 흩 져 있는 경제 혁신 주

체들을 나의 공간에 으고 

기 으  클러스터 다. 

이 파크에는 생산 원 설, 연

 및 기 원 설, 근

타운 피스텔 린이집 등 주

거 설, 편의· 설 등이 

반경 300ｍ 안에 리 는다. 경

창원산 융 , 근 타

운, 근 기  피스텔, 공동

장 린이집 등 일부는 완공됐

고 스마 혁신 원센터는 내년, 스

마 타워( 산 센터)는 2019

년 완공될 예정이다.

경 창원산 융 는 경상

대와 경 대, 마산대  께 참

한 산 캠퍼스  기계 관련 6  

과  운 되며 기 연 관에는 화0

  기 이 주할 예정이다.  

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창원

스마 파크는 창 과 혁신의 공

간, 문 ·  우러진 성공

인 융 델이 될 것 이라며 전  

산 단 에 노 우를 전파  스마

파크  산될  있  노

겠다 고 다.

 김 훈  중 기업전문기자  
 nhk@hankyung.co낙  

 난주 불거진 한샘 성  사건

의 파장이 을  이 커 고 

있다. 한샘의 피  됐다.

현대홈쇼핑은 확일 녁 방송할 

예정이던 한샘 파 판매 생방송

을 무기한 연기 다. 긴급 의 끝

에 이  전 방송을 예정대  한 

롯데홈쇼핑은 평 다 매출이 

10형 량 줄었다 며 사태 이를 

켜 며 한샘 방송 일정을 고

할 것 이라고 다. 육마켓과 

션  한샘과 관련한 할인 사를 

중단 다. 셜 워크 비스

(SNS)와 종 인터넷 털에선 불

매 운동 청원이 일 나고 있다.

이번 사건은 년 말 한샘에 

사한 20대 중반의 신  원이 

 초 사 동기 A씨에게 장

실 몰카(불  촬 ) 피 를, 교

담당 도씨에겐 성 을 당 다고 

문제를 제기 면  빚 졌다. 피

는 인사팀장 독씨  사고  

취  등을 종용 고 성  (

은 성희롱)을 줬다고  진술 다. 

A씨와 독씨는 고됐다. 그러나 

성  사건은 검찰이 증거 불충

분에 의한 불기 (무 의) 분을 

내린 데다 도씨  히 이의를 제

기 면  징계 위  고에  정

 3 월  낮아졌다. 고 를 취

한 피  진술 번  등을 이

 감봉 6 월 분을 았다. 피

 난달 말 사 귀를 앞

두고 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온

라인 사이 에 리면  이 사실

이 외부에 알 졌다.

도씨는 의된 성관계 다고 주

장 며 둘 사이의 대  내용을 공

다.  무 인은 피 의  

대리인을 며 한샘을 상대  

사의 대응이 절 는 , 경찰과 

검찰 사상 문제  었는  검토

할 것 이라고 다. 손 배상

송 제기 능성  아졌다.

이  한샘 경 원 총괄 사

장은 난 화일 외 출장 중 귀  

급히 사과문을 내 았다. 최양  

한샘 장  같은  사내 이메일

을 통  원에게 사과 다. 

성 근 를 위한 다 더 안전한 

근무환경 대책  다.

한샘은 원이 전체의 30형를 

차 한다. 주 고 층  성이다. 

아동과 성,  친 인 기  

이미 를 온 이 다. 장 

내 성교  비교  으  

다. 매년 온라인 교  1 , 사

내 변 사  주재 는 프라인 

교 을 1~2  다. 성 죄 원 아

웃  제  운 고 있다.

그런데  상당  티즌과 

비 는 불매를 외치고 있다. 

사문 에 그런 분위기 만연인 듯

(ah트u호호호호) 있는 것  내다버리

고 싶은 마음. 딸 키우는 아빠  

분노  치밉니다 (min특호호호호) 물

건을 사줄 이  습니다. 대체

품  많은데( 퍼호호호호)⋯. 

사내 성 죄  원 인 간 문제

에 그치  않고 기 의 관리 책  

및 문 에 기인한다고 는 것

이 즘 비 들의 이다.

실체  진실을 따 기에 앞  한

샘은 피 와 의 상 를 듬

고 키는 게 급선무다. 관련

들에 대한 재 사와 징계  필

할  있다. 기 문 를 돌아 고 

실망한 원과 비 의 마음을 헤

아리는 경 진의 노  된다. 

기 과 브랜드의 이미  훼손이 큰 

만큼 열심히 일 온 원들과 한샘

에 재와 제품을 품 는 많

은 체, 대리점주들까  피

를 을 능성이 있 다.

 se나en낙oon@hankyung.co낙 

한  건의료산  기술 준이 

미 에 비  3년 이상 뒤 졌다는 

분 이 나왔다.

확일 한 건산 진흥원이 

표한 2016 건의료산  기술 준 

사 에 따르면 한 은 건의료

산 의 최고 기술 인 미  

대비 76.1형의 기술 준을 췄고 

이를 따라 으 면 3.2년이 리

는 것으  분 됐다. 분 별 는 

의 품  부문이 미 다 화.1

년 뒤 져 기술 준이 장 낮았

다. 럽연 (EU)과 일본이 미  

대비  2.1년, 2.확년의 차를 

인 것과 비교 면 2배 량 차이  

났다. 이번 사는 700  명의 전

문  설문을 통  이뤄졌다.

건산 진흥원은  기초 연  

량 를 위  중장기 계 을 

세우고, 전략 인 투  필

다 고 다.

의료기기는 의 품 다 기술 

준이 아 재 이 큰 것으  나

타났다. 미 의 7화.8형  3.6년의 

기술 차를 다. 다만 정 통

신기술(I독T) 융 의료기기  

준은 73.8형  의료기기 다 기

술이 뒤떨 졌다. 망 기술과 연

계한 의료기기 , I독T 융  

기술 에 대한 인센티브 , 

벤  창  활성  등 정책  노

이 필 다는 분 이다. 

진흥원은 의료기기  기술

 제품 제  기술 준이 제품 

설계 및 제  기술 다 낮게 나타나

고 있  기초 단계에 의 기술 원

과 투  중 다 고 다. 

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낙 

산업부·산단공, 노후산단 선

생산·연 ·편의 설 한 곳에

3만여㎡에 2481억원 투

 올 초 발생한 여직원 성폭행 

 뒤늦게 온라인  논란

 해고·정직 징계 조치에

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

기업이 관리 책 져야

한 보건산업진흥원 분

중소기업·바이오

아지랑이  리버스 보온병

“온도 내려가면 보온 이 알아서 데워줘요”

뚜껑 센 가 온  측정해

내부 충전  배터리로 가열

등산 ·유아 둔 부모 겨냥

일본· 일·동남아 수출 타진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
메일(jki낙@hankyung.co낙)
로 신청 습니다. 한국경제신
문 홈페이지(event.hankyung.
co낙)를 참조하세요.
○11월의 으뜸중기 제품 △아
지랑이-분유용 온도 유지 보
온병 △다이 톤-디지털피아
노 DPR-3160K  렌털 △유진
로봇-로봇청 기 아이클레보 
오메가 △티앤에스모터스-접
이식 전기자전거 모야2  

김대성 아지랑이 대표가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병을 보여주
고 있다.  김범준  기자  bjk07@hankyung.co낙

현장에서  
문혜정 기자

중소기업부


